
초등고학년(4~6학년)

 나의 꿈을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“띵동!”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. 

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내 꿈을 배달해주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다.

“우체국에서 왔어요.”환하게 웃으시는 우체국 아저씨의 손에는 내가 기

다리고 있던 영어책이 들려 있다.

나는 영어를 좋아한다.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, 서로

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. 

그래서 나의 꿈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다. 

영어를 잘하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. 

그리고 그 책을 배달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동네 우체국 아저씨이다. 

매달 책이 도착하는 날이면 나는 아저씨를 기다린다. 

아저씨가 건네주시는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면 마치 내 꿈을 선물 받는 

기분이 든다. 책을 펼쳐보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어려운 내용들도 많다. 

처음에는 ‘이걸 어떻게 다 하지?’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. 그럴 때마

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새 책의 마지막 장에 

도착한다.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영어책이 배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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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그때마다 생각한다. ‘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주시는 것은 영어책 한 

권이 아니라,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일지도 몰라.’

우체국 아저씨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다.

하지만 매달 빠짐없이 책을 배달해주시는 덕분에 나는 4년째 조금씩 영어 

실력을 키워가고 있다.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주시는 그 책 속에는 내가 

만나고 싶은 외국인 친구들이 있고, 내가 배우고 싶은 새로운 세상과 언젠

가 통역사가 될 멋진 나의 모습이 들어있다. 

정말 멋진 통역사가 된다면 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서로에게 잘 

전달해주고 싶다.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

있다면,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. 

그리고 그 날이 오면 우리 동네 우체국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꼭 드리

고 싶다. “아저씨, 그동안 제 꿈을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저씨가 

매달 배달해주신 작은 영어책들이 모여 저의 큰 꿈이 되었습니다.”

오늘도 영어책을 보며 공부한다.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주신 것은 영어책

이지만, 그 책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다.


